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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고령자의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를 위해  ‘한국 고령자 기술수용도 패널 조사’를 시행하여 전국 17개 시・도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 총 509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

며, 그 중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 349명을 대상으로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을 통해 조절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기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 수준의 평균, 평균 이상의 그룹의 경우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기술활용능력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고령자의 기술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령자의 기술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연계 및 교육·훈련 외에

도 고령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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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he technology literacy of older 

adults who need digital assistance. To this end, the 'Korea Elderly Technology Acceptance Panel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from 509 cases aged 60 or older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Among them, 349 people needing digital assistance were 

subjected to conditioning regression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macro proposed by Hayes (2013).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technostress, the higher the technology literacy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 the group that needs digital assista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echnological 

literacy of the group in need of digital suppor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the average or above-average resilience level group, 

it was confirmed that the lower the technology stress, the steeper the technology litera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technology literacy of older adults, it was emphasized that the need to alleviate technology stress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sychological aspect of older adults to digital divide service linkage and 

education and training.

☞ keyword : Older Adult, Technostress, Technology Literacy, Resilience, Digital Assistance, Moderating Effect

1 Dept. of Gerontology(AgeTech-Service Convergence Major), 
Kyung Hee University, Yongin-si, 17104, Korea.

* Corresponding author (ysunkim@khu.ackr)
[Received 16 May 2023, Reviewed 06 June 2023, Accepted 08 June 
202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3A2A01096346)

1. 서   론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은 ICT 발전지수 1

위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은 2019년 기준 스

마트폰 보급률, 고정 광대역 가입률, 4G 다운로드 속도에

서도 국가 1위를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상용 5G 서비스를 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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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 혁신 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

다[1]. 그러나 고령층은 대표적인 정보 취약계층으로 이러

한 단기간에 걸친 정보화의 발전은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

께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야

기하고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2]. 

이러한 초고령 사회 속에서 IT 기술의 급격한 확대･보급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야기하기 때문에 고령층은 정보화 

사회에 편승하지 못하고 각종 정보서비스는 물론 복지서비

스,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돼 사회통합

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3].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디지털 혜택

을 누리고 있지만, 지식 기반 경제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적 자원이 부족한 고령층은 디지털 격차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4].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인

터넷 사용 비중이 25.2%에 불과할 정도로 1차 디지털 격

차가 뚜렷했으나, 2022년 6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94.5%로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연령층의 사용량도 전체 

가구 노인들의 절반(49.7%)에 육박하며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첫 번째 수준의 디지털 격차는 수년간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5]. 하지만 고령층과 젊은 연령층 사

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디지털 기기를 사

용하고 정보검색, 온라인 뱅킹 및 업로드와 같은 광범위한 

디지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기술수용 및 활용이 뒤처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6]. 즉, 고령층은 기술활용능력으로 인한 두 

번째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

기를 사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두 번째 수준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7]. 구체적으로 한

국 노년층의 정보화 수준은 58.3%,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

은 36.9%로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디지털정보화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노인은 기술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는 고령 인구에서 기술활용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기술스트레스를 경험한 노인들은 디지털 격차에 

노출되기 쉬운데, 기술스트레스가 높으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 신뢰도가 낮고 복잡하다고 느껴 낮은 수준의 

기술활용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9]. 또한 노인들은 변화

에 저항하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기를 꺼리거나 기술을 

사용하는 데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기술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10, 11]. 이에 노

인은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서 기술 스트레

스를 경험하기 쉬우며, 결국 기술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기

술활용능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최근 고령자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효과적인 대

처방안으로 회복탄력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12-13]. 즉 노년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탄

력성은 효과적인 대처기제로 완충 및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12-13]과 동시에, 기술활용능력의 주

요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14-17]. 이러한 회복탄력성

의 역할은 노인들의 기술스트레스가 기술활용능력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

더불어 노년층은 결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고령층 내에서도 여러 요인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발생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고령층 내에서도 연령

이 낮고, 남성이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접

근과 기술활용 수준이 높아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으며[18-22], 노년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새 기기를 사용할 때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에 디지털 조력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으며[23], 가족 및 동료와 같은 조력자 시스템이 노인

들의 기술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를 디지털 조력자 필요

집단과 불필요집단으로 나눠 기술스트레스가 기술활용능

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

용능력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중・고령자의 기술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이란 다양한 정보기술이 가지는 기능, 특

성 및 장단점에 대한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들을 비

교 평가하여 문제해결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한 기술을 문제해결에 실제로 활용하고 나아가 

정보화에 따른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건전한 정

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등 광의

의 정의를 포함한다[25]. 노년층의 낮은 기술활용능력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활용을 

못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노쇠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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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7]. 반면, 숙련된 기술활용능력을 가진 노인은 높은 수준

의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고[28, 29], 사회적 연

계 능력 및 상호작용을 강화해 우울 및 외로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30-32] 기술활용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노년

기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활용능력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데[33], 고령자는 

온라인에서 고급 정보검색을 수행하고, 은행 및 전자 상거

래와 같은 복잡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영화, 음악 및 기타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34]. 이에 실제로는 많은 노인이 새

로운 기능, 기기에 대해 배우려는 열정을 나타냈으나 필요

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함을 호소했으며, 가

족 및 동료와 같은 조력자 시스템이 노인들의 기술에 대

한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즉, 디지털 기술이 만연한 시대에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s)’은 스스로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배우거

나 온라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기와 같은 새로운 

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자는 지자체나 공공

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정보화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인지

적 능력의 퇴화로 인해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위한 주변

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18]. 따라서 노년기 디지털 격

차 연구에서 디지털 조력자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디

지털 조력자가 존재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기술활용능력은 ‘접근’과 ‘활용’간의 차

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수준은 높아졌으나[5], 기술활용능력 수준은 여

전히 낮기 때문에 활용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6].

이에 본 연구는 고령층 내에서의 디지털 조력자 여부 

차이를 고려한 중재의 필요성을 상정하여 디지털 조력자

가 필요하지만 조력자가 없는 집단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자 한다. 또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감소하기 위해 ‘접근’

수준이 아닌 ‘활용’차원의 기술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

한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2.2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

고령층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

하는 계층으로 기술과 함께 성장하지 않고 나중에 기술을 

접하게 된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다[35]. 현대의 

디지털 이민자들은 이전 세대의 디지털 이민자들보다 더 높

은 수준의 기술 채택 한다고 보고되지만[36], 여전히 ​​젊은 

사람들보다 낮은 비율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37].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기술스트레스를 경

험하기 쉬우며[38], 이는 기술활용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기술이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

함에 따라 디지털 장치를 탐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대부분은 기술 사용에 동반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38]. 이러한 기술스트레스는 기술의 사용 

또는 노출로 인해 경험하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 긴장 상

태로 웰빙을 감소시키고 소진 및 건강 악화 등 많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9-42]. 또한 기술스

트레스는 노인들의 자신감과 동기를 저하해 기술활용능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어렵게 만든다[9]. 

즉, 기술은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

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일상 환경에서 직면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43]. 특히 고령자는 기술

로 인해 젊은 세대보다 더 높은 기술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인들의 기술스트레

스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44]. 그러나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인구 중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은 2012

년 11월 기준 20%에서, 2022년 6월 기준 98%로 높은 증가

세를 보이기 때문에[45], 고령자의 실질적인 기술활용능력

을 향상해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면 이들의 기술스트레스가 기술활용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

령자의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 간의 관계를 완충하

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2.3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노인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기제인 회복탄력성은 매우 중요하

다[12-13, 46-48]. 특히 Da Silva-Sauer(2021)의 연구에 따르

면 인지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

복탄력성이 완충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 최미리와 이양출(2012)의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은 완충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노인들의 회복탄력성의 보



고령자의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의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 디지털 조력 필요 집단을 중심으로

54 2023. 6

유 정도가 일반적인 연령층에서보다 기술스트레스와 창업

의지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회복탄력성은 노년기 기술스

트레스의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탄력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14-17]. 즉, 

기술스트레스 등 노인의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완화시키

는 역할로 회복탄력성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5]. 특히 최근 대부분의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 팬더믹 시기에 높은 회복탄력성을 

보인 노인들이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고 학습해 나가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49]. 또한 Tran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16], Balki et al.(2021)는 코로나 팬더믹에

서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기술사용에 대한 관계를 검증한 

결과 심리적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기술사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17]. 이와 같이 기술 스트레스가 높으

면 디지털 격차를 경험하기 쉬운데, 회복탄력성이 높은 노

인의 경우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완화하고 디지털 리터러

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17].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회복탄력성은 노년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기제로써 조절하거나 완충하는데 주요한 역

할을 수행하며[12-13], 기술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4-17]. 그러나 현재까지 노

인을 대상으로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 간의 관계에

서 회복탄력성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기술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최근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 기술스트레스에 취약한 계층인 노

인을 중점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청소년, 교육자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4, 50].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

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의 관

계에서 회복탄력성이 가지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고령자의 기술스트레

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가설 및 연구모형은 아래

와 같다.

가설 1.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고령자는 기술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은 수준의 기

술활용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고령자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활용능력을 가질 것이다.

가설 3.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고령자는 기술스트레스

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3.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 고령자 

기술수용도 패널 조사’로, 2022년 10~11월 동안 전문조사

업체와 함께 국가기초구역을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

의 만 60세 이상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으며 총 509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패널 데

이터는 2022년도에 구축하였으며 한국 고령자의 기술사용 

실태 및 기술 수용도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무분별하게 개발되

는 기술에 대하여 고령자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관

점을 제시하고 한국 고령자의 기술관련 사용 실태 현황 

및 고령자 기술 수용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

행하였다. 이에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기술활용능력, 기술

스트레스 등) 및 기술관련 다양한 요인(신체적․정신적․

심리적․사회적)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설문조사

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조사요원들이 각 조사구를 방

문하여 대면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또한 전반적인 조사설계 및 설문내용에 

대해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검토 받아 윤리

적 문제가 없음을 승인받았다(승인번호 : KHGIRB-22-468).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 총 509명 중 디지털 조력이 필요

한 고령자를 선정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PC 또는 스마트

기기 등)를 이용하다 잘 모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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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한다’의 문항에 대

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n=349)으로,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n=160)으로 구분하였다. 즉, 디지털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 349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3 측정 도구

3.3.1 종속변수 : 기술활용능력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술활용능력은 Lepkowsky와 

Arndt(2018)가 제안한 FACETS(Functional Assessment of 

Comfort Employing Technology Scale) 척도로 측정하였다

[51]. FACETS 척도는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가지의 기술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10가지의 기술은 문자보내기, 이메일 보내

기, 컴퓨터 파일 열고 닫기 등과 같은 간단한 기능과 인터

넷 뱅킹, 인터넷 쇼핑, 온라인 병원 예약 및 이용 등 난이

도가 있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척도는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로 ‘① 전혀 하지 않는다’부터 ‘⑥ 매일 한다’ 

까지 활동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투입 시 

총 10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1점에서 6

점 사이다. 기술활용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기술활용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의 알파 값은 .778로 나타났다.

3.3.2 독립변수 : 기술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기술스트레스는 Nimrod(2018)이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기술스트레스(Technostress) 척도

를 사용하였다[9]. Nimrod(2018)은 노인이 정보통신기술

(ICT)를 사용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기술스트레스를 측정

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9]. 구체적인 분항으로는 ‘기기(기술) 사용 때문

에 내 일이 더 느려진다’, ‘기기(기술) 사용은 종종 사용하

기 너무 복잡하다’, ‘기기(기술) 사용으로 인해 내 사생활

이 침해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기기(기술)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등이 있으며, 2번과 

12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점수를 환산하였다. 각 문항은 4

점 리커트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 투입할 때에는 14문항의 평균값

을 구하였다. 점수 범위는 1점에서 4점사이로, 점수가 높

을수록 기술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의 알파 값은 .734로 나타났다.

3.3.3 조절변수 : 회복탄력성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Smith et al.(2008)이 개발한 단축

형 회복탄력성 척도(Brief Resilience Scale; BRS)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52]. BRS 척도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홀수 질문(1, 3, 5번) 3개의 질문은 긍정적 질문

이며, 짝수 질문(2, 4, 6번) 3개의 질문은 부정적 질문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① 거의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최종 투입했을 때는 부정적 

질문인 짝수 질문을 역으로 계산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다.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 사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가졌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5로 나타났다. 

3.3.4 통제변수

통제 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가구소득, 독

거여부, 취업여부를 투입하였다. 먼저 성별은 “① 남자, ⓪ 
여자”로 더미화하였으며, 연령은 만 연령으로 측정하였다. 

지역은 “① 도시, ⓪ 농촌”으로 더미 처리하였고, 교육수

준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자, ③ 중학교 졸업자, ④ 

고등학교 졸업자, ⑤ 전문대학 이상”의 5개의 범주로 측정

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월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최종 연구모형에 투입할 때에는 왜도, 첨도의 문제로 로그

화하여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독거여부는 “① 독거가구, 

⓪ 동거가구”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마지막 취업여부는 

“① 취업, ⓪ 미취업”으로 더미화 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기술스

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과 

필요 없는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카이

제곱(chi-squared) 검증, T-test를 시행하였다.

두 번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인 주

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

였다. 또한 주요변수의 특성 또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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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 
변수

기술
활용
능력

FACETS(Functional Assessment of 
Comfort Employing 
Technology Scale)척도 총 10문항의 평균 
값 (범위: 1-6)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일년에 2-3번 / 
③ 한달에 2-3번 / ④ 일주일에 1번 / 
⑤ 일주일에 2-3번 / ⑥ 매일 

독립 
변수

기술
스트
레스

 Nimrod(2018)의 
기술스트레스(Technostress) 척도 총 
14문항의 평균 값 (범위: 1-4)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조절 
변수

회복
탄력성

BRS(Brief Resilience Scale) 척도 총 
6문항의 평균 값 (범위: 1-5)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 여성(0)

연령 만 60세 이상(범위: 61-94)

지역 도시(1) / 농촌(0)

교육
수준

무학(1) / 초등학교(2) / 중학교(3) / 
고등학교(4) / 전문대학이상(5)

가구
소득

월 가구소득
(범위: 30-1,000, 단위: 만원)

독거
여부

독거 가구(1) / 동거 가구(0)

취업
여부

취업(1) / 미취업(0)

집단과 필요 없는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

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

가 제안한 PROCESS macro방법 중 연구모델 1번인 조절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53]. 

이러한 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sion 23.0

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성비는 여성이 54.4%(277명)으로 남성 

45.6%(232명)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조력이 필요 그룹을 구분하면 조력이 필요한 집단

은 여성이 60.7%(212명)으로 많았지만,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은 남성이 59.4%(9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연령의 경우 전체 평균 71.07세이며, 디지털 조력

이 필요한 집단의 평균 연령은 72.76세이고 필요 없는 집

단의 평균연령은 67.40으로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평균연

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지역의 경우 도

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76.4%(389명), 농촌에 거주하는 노

인은 23.6%(120명)으로 도시거주자가 많았다. 그룹별 지역 

비중 또한 디지털 조력이 필요집단 74.5%(260명),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 80.6%(129명)로 모두 도시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37.5% 

(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자 

25.0%(127명), 중학교 졸업자 21.2%(108명), 전문대학교 졸

업 이상 9.6%(49명), 무학 6.7%(3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룹별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

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30.9%(108명) 가장 많았으며, 고등

학교 졸업자 30.7%(107명), 중학교 졸업자 22.6%(79명)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은 고

등학교 졸업자가 52.4%(84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

업자 18.1%(29명),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이 16.9%(27명), 

초등학교 졸업자가 11.9%(19명) 순으로 나타나 디지털 조

력이 필요한 집단보다 필요 없는 집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가구소득의 경우 전체 

월 평균 304.5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조력이 필요

한 집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58.26만원, 필요 없는 집단

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05.59만원으로 디지털 조력이 필

요 없는 집단의 가구소득이 필요한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독거여부의 경우는 전체 연구대상자 중 

독거가구는 26.1%(133명)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 중 독거가구 비중은 29.2%(102명)이며, 필요 

없는 집단 중 독거가구의 비중은 19.4%(31명)으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독거가구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P<.05).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취업상태는 

취업자가 52.3%(266명), 미취업자가 47.7%(243명)으로 나

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조력이 필요 집단의 취

업자는 45.6%(159명)이며,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의 취업

자는 66.9%(107명)으로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의 취업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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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구 분 전 체(n=509)

디지털 조력자 필요 여부

T/X *디지털 조력 
필요(n=349)

디지털 조력
필요없음(n=160)

성별
남성 N(%) 232(45.6) 137(39.3) 95(59.4)

17.90***
여성 N(%) 277(54.4) 212(60.7) 65(40.6)

연령 평균(표준편차) 71.07(7.74) 72.76(7.82) 67.40(6.14) 8.36***

지역
도시 N(%) 389(76.4) 260(74.5) 129(80.6)

2.29
농촌 N(%) 120(23.6) 89(25.5) 31(19.4)

교육
수준

무학 N(%) 34(6.7) 33(9.5) 1(0.6)

56.53***

초등학교 졸업 N(%) 127(25.0) 108(30.9) 19(11.9)

중학교 졸업 N(%) 108(21.2) 79(22.6) 29(18.1)

고등학교 졸업 N(%) 191(37.5) 107(30.7) 84(52.4)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 N(%) 49(9.6) 22(6.3) 27(16.9)

가구
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 평균(표준편차) 304.57(640.31) 258.26(552.48) 405.59(791.75) -2.13*

로그 가구소득 평균(표준편차) 5.30(5.30) 5.14(.87) 5.64(.78) -6.28***

독거
여부

독거가구 N(%) 133(26.1) 102(29.2) 31(19.4)
5.52*

동거가구 N(%) 376(73.9) 247(70.8) 129(80.6)

취업
상태

취업 N(%) 266(52.3) 159(45.6) 107(66.9)
19.98***

미취업 N(%) 243(47.7) 190(54.4) 53(33.1)

주 1) * p<.05, ** p<.01, *** p<.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4.2 주요 변수의 특성

연구의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기술활용능력의 경우 총 6점 만점

의 평균 1.86점으로, 이는 총 10가지의 기술관련 활동들

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일 년에 2-3번 활용하는 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기술활용능력은 평균 1.59점이고,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은 평균 2.46점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은 기술활용능력 수준이 기술관련 활

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일 년에 2-3번 활용하는 정도이지

만,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은 일 년에 2-3번 활용

하는 정도로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의 기술활용

능력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기술스트레스

의 경우 총 4점 만점의 평균 2.6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은 2.72점, 필요 없는 집

단은 2.54점으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기술스트

레스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의 경우 총 5

* T값 혹은  값은 통제 변수들의 디지털 조력 여부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임

점 만점의 3.1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 차이를 살

펴보면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은 3.11점, 디지털 조

력이 필요 없는 집단은 3.29점으로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변 수

전 체
(n=509)

디지털 조력 여부

T
디지털 조력 

필요(n=349)

디지털 조력
필요없음
(n=16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술활용
능력

1.86(.88) 1.59(.67) 2.46(.98) 10.17***

기술
스트레스

2.66(.36) 2.72(.37) 2.54(.32) 5.31***

회복
탄력성

3.17(.57) 3.11(.58) 3.29(.51) 3.31**

주 1) + p<.1, ** p<.01

(Table 3) Main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4.3 연구모형 분석결과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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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09 .47 *** 1.74 .50 ** 1.67 .49 **

성별(1=남자) -.08 .06 -.06 -.10 .06 -.07 -.11 .06 -.08

연령 -.02 .00 -.27 *** -.02 .00 -.26 *** -.02 .00 -.24 ***

교육수준 .21 .03 .35 *** .20 .03 .34 *** .21 .03 .35 ***

지역(1=도시) .09 .07 .06 .07 .07 .05 .08 .07 .05

거주상태(1=독거가구) .18 .08 .12 * .16 .08 .11 * .15 .08 .10

log_가구소득 .17 .05 .23 *** .17 .05 .22 *** .16 .04 .21 ***

취업상태(1=취업) .09 .06 .06 .07 .06 .05 .08 .06 .06

기술스트레스(X) -.18 .08 -.10 * -.16 .08 -.09 * -.21 .08 -.12 **

회복탄력성(Z) .11 .05 .09 * .14 .05 .13 **

X * Z -.35 .12 -.13 **

 (Adj.  ) .44(.42) .44(.43) .46(.44)

F 32.73*** 29.94*** 28.39***

* p<.05, ** p<.01, *** p<.001

(Table 4) Verification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n=349)

용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각 

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첫 번째로 각 모형의 Dubin- 

Watson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의 값이 2점에 가까운 

수치로 자기상관성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54], 

상승변량(VIF) 값 또한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1점 가까운 수지를 가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가지지 않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55].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기술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은 평

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

은 독립변수인 기술스트레스만 투입하였다. 그 결과 기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10, P<.05). 두 

번째 모형 2의 경우 조절변수의 회복탄력성을 추가적으

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기술스트레스(β=-.09, 

P<.05)와 회복탄력성(β=.09, P<.05)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

록,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기술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독립변수인 기술스

트레스와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

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기술스트레스(β=-.12, P<.01)

와 회복탄력성(β=.13, P<.01), 상호작용항(β=-.13,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기술활용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로는, 연령(β=-.24, 

P<.001)이 낮을수록, 교육수준(β=.35, P<.001)이 높을수록, 

가구소득(β=.21, P<.001)이 높을수록 기술활용능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복탄력성의 

평균 –1SD, 평균, 평균 +1SD 값에 따른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56]. 그 결과 회복탄력성의 조건 값 

중 평균, 평균이상의 그룹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 수준의 평균이하 그룹은 기술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기술활용능력 수준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평균 

이상의 그룹의 경우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기술활용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의 그래프를 

확인하면 회복탄력성의 평균그룹과 평균 이상의 그룹은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기술활용능력이 가파르게 증

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고령자의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의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 디지털 조력 필요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24권3호) 59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ean –1SD(2.60) -.19 .11 -1.70 .091 -.40 .03

Mean(3.17) -.35 .09 -3.98 .000 -.52 -.18

Mean +1SD(3.74) -.51 .12 -4.12 .000 -.76 -.27

(Table 5) Conditional Effects of Resilience (n=349)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echnology literacy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 디지털 조력이 필

요한 집단 349명을 대상으로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

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을 통해 조절회

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53].

첫 번째,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에 비해 디지털 조력

이 필요한 집단은 여성이 많으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

이 낮으며, 가구소득이 낮고, 독거가구가 많으며, 미취업

한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조력이 필요 

없는 집단에 비해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은 기술활

용능력의 수준이 낮으며, 기술스트레스는 높고, 회복탄력

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

술활용능력이 낮은 집단의 특성이 여성이며, 연령이 높

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18-22].

두 번째,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기술스트레스

와 기술활용능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에서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기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스트레스를 경험한 노인은 디

지털 기기 숙련도 등 기술활용능력이 낮으며[57], 기술스

트레스가 기술활용에 관한 관심을 감소시켜 고령자의 기

술활용능력을 저해[9]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의 기술스트레

스와 기술활용능력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

과를 검증한 결과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기술활용능력 수준이 높았으

며, 회복탄력성 수준의 평균이하 그룹은 기술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기술활용능력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평균 이상의 그룹

의 경우 기술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기술활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기술활용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16-17]하며, 디지털 격차의 완화요인으

로 회복탄력성을 언급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4-15].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조력이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 간의 부적인 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따라, 

고령자의 기술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스

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으나, 고령자의 

경우 기술을 뒤늦게 접하게 된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로서 디지털 기술이 만연한 시대에 태어난 디

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에 속하는 젊은 세대들보다 새

로운 기술과 기기 습득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령자의 기술이용의향에서는 일

번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알려진 유용성, 편의성 외에도 

불안(anxiety) 등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에서 검증되었다[57-58]. 따라서 고령자들이 새로운 기술

을 습득함에 있어서 불안감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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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도록 연계된 서비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특히, 최근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활용능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자원의 제한으로 단순

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활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

질적인 삶에서 기술활용능력 제한으로 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기기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해당 기기와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공급업체·상업시설

에서도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활용방법을 바로 

익히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

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급격히 증

가한 무인가게는 편의점 뿐 아니라, 은행, 식당, 카페 등

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건비 등으로 인해 무인

가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 무인가게로 변

화할 때에 해당 기술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최소 1

인의 인력을 가게에 배치하여 기술조력이 필요한 취약계

층을 배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가졌다는 연구결과는 고

령자의 기술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연계 

및 교육·훈련 외에도 고령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고령자는 

혁신적인 기술사용보다는 기존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려

는 경향이 강해진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위기

를 겪으면서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IT 기술사용은 

보편화되면서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을 때 

경험하는 불편감은 훨씬 더 급증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

른 문제에 직면할 때 고령자의 회복탄력성은 잠재적인 

완충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14-15]. 특히 

최근 코로나시기에 외로움과 수면 문제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외로움에 따른 수면문제를 조절하는 완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59]에 새로운 기술 뿐 아

니라, 코로나 등과 같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문제가 부

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은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기술활용능력을 제고하

기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술과 관련된 

내용만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고령자의 회복탄력성을 증

진시키면서 함께 기술 관련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스트

레스가 낮은 집단일수록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른 기술

활용능력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기술스트

레스 보유 수준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함께 강조하면서 

기술활용 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 또는 기술활용

에만 주요하게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효과성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 간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종단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횡단 연구 데이터의 한계는 기술스트레스, 기술활용능력, 

회복탄력성의 각 변수 간 상관관계만 검증하여 인과관계

까지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도 가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

는 종단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변수들의 인과관계까지 명

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디지털 조력자

의 여부에 따른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용능력 간의 관계

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기에 디지털 조력에 따른 기술활

용능력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디지털 조력

이 필요한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기술스트레스와 기술활

용능력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였다는 의의를 가지며, 특히 높은 기술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디지털취약노인들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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